
q 중소기업 기술멘토링(공동기술) 1

  

                             ReSEAT 프로그램(http://www.reseat.re.kr)

국내 풍력 제조 산업의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 문 연 구 위 원  나 덕 주

(djra15@reseat.re.kr)

1. 풍력발전산업의 특징

 

1-1. 풍력발전 산업의 개요   

전 세계 탄산가스 배출은 2010년 310억 톤에서 2040년 450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온도는 2100년에는 현재보다 약 2~11℉가 상승할 전망

이다. 2014년 전 세계 풍력발전 총량은 500GW로서 이는 전 세계 전력생산의 3%를 차지

하고, EU는 2020년까지 풍력발전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수평축 대형 풍력발전기의 효율은 실용적으로 30~45% 수준이고, 풍력발전 효율의 이론

적 한계는 약 59.36%로 보고되고 있다. 풍력발전 산업에는 풍력발전 단지의 조성, 전력

망과 송배전 체계 구축, 발전시스템과 부품의 제조 및 인증, 발전시스템의 운영, 온-오

프 모니터링, 정비유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풍력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과 불확실성 특성 때문에 풍력산업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끊임없

는 도전이 필요하다. 또한 더 높은 효율을 위해 풍력과 타 에너지원을 혼합한 하이브리

드 신재생 에너지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1> 풍력터빈 용량의 대형화 전망

mailto:djra15@reseat.re.kr


q 중소기업 기술멘토링(공동기술) 2

  

                             ReSEAT 프로그램(http://www.reseat.re.kr)

육상풍력에 비해 해상풍력은 바람이 풍부하고 강한 풍속으로, 변화가 적고 대형 터빈을 

사용하면 더 높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대형 풍력터빈은 

5MW 용량으로 로터 직경이 약 125미터이고 허브는 지상이나 해수면 위로 약 125미터 

높이에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로터의 대형화 추세 전망을 <그림 1-1>에 예시하였다. 더

욱이 해상풍력은 소음과 경관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민원의 영향이 적으므로 해안에서 

먼 거리에 해상 풍력발전 단지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풍력발전 시장 현황 

2014년 50GW의 신규 풍력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세계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400GW에 

도달하였고 2020년에는 700GW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2>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의 5개국이 세계 설치용량의 72%를 차지하고, 유럽은 117GW를 확보하고 

있다. 2000년에 세계 최대 풍력터빈은 2MW이었는데 지금은 로터직경이 171m인 8MW의 

풍력터빈을 설치하고 있고, 향후 로터직경이 180m인 10MW 풍력터빈의 출현이 예상된

다. 

<그림 1-2> 세계 풍력터빈 설치용량의 현황과 확대 전망

EWEA에 의하면 유럽에서 풍력에너지 생산은 매년 23.5%씩 증가하여 향후 2020년

까지 180GW, 2030년까지 300GW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멘스는 최근 스페인 

Gamesa를 합병하면서 육상과 해상 모두 광범위한 세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

다. 젠비온(Senvion)은 유럽, 미국, 캐나다는 물론 확대되는 아시아 시장을 잡기 위

해 인도, 일본 등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203㎿ 규모의 독일 해상 프로젝

트에 32개 해상 풍력터빈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덱스(Nordex)는 바람이 강하지 않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경량 풍

력발전기 전문생산업체로서, 전 세계에 약 700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했다. 에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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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con)은 육상 풍력터빈 전문기업으로서, 기어가 없는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2만2000개 이상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다.  

2. 풍력터빈과 발전시스템의 구성

 

2-1. 풍력터빈의 주요 구성부품    

풍력산업은 부품·기자재→풍력발전시스템 제조→설치·시공→발전서비스의 가치체계

로 구성되어 있고, 풍력설비산업은 정밀한 설계기술과 높은 신뢰성 기술을 결합한 고도

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주요 기술은 바람 분석기술, 풍력터빈과 구조물의 설계·제

조·설치·시공기술, 발전설비의 운전·유지기술,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과 전력계통망

과의 접속 및 송전 연계기술 등이다. 산간 또는 해안에 설치된 풍력발전 소음 43∼55dB

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미

래 유망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그림 2-1> 풍력터빈의 주요 구성 부품 예시

풍력터빈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변환과정을 거쳐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

다. 풍력터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은 블레이드, 증속장치, 발전기 등이며, 세부 부품은 

허브, 피치와 요 베어링, 주축베어링, 타워 등이 있다. 풍력터빈의 주요 구성부품을 <그

림 2-1>에 예시하였다. 현재 풍력부품의 국산화율은 가격기준으로 70% 수준이고, 부품 

수 기준으로 보면 70%에 미치지 못한다.

풍력터빈의 공력학적 설계, 구조해석기술 및 시험기술은 항공 산업에서의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에 의해 개발하고 있다. 블레이드는 항공 산업에서 파생

된 복합재료 공정기술인 진공성형(autoclave)기술과 수지액상주입기술(RTM, resin 

transfer molding)을 활용하여 제조한다. 허브, 주요프레임처럼 고 중량의 부품은 주조로 

생산하고, 반복적인 피로하중을 받거나 과도한 하중을 받는 부품은 대부분 단조공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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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조한다. 

샤프트(shafts)는 잉고트 소재를 가열로에서 목표온도까지 가열한 후 업셋팅 공정과 코

깅 공정을 거쳐 충분한 단련비의 자유형단조에 의해 제조한다. 링 압연공정은 결정립 

유동선(grain flow line)이 원주방향으로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우수한 특성

을 가지고 있고, 링 단조공정에 비해 작업 속도가 빠르며 온도유지와 수율향상의 장점 

때문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풍력발전용 소재부품은 파괴 및 비파괴 검사에 의해 품질을 평가한다. 파괴검사에는 인

장, 충격, 경도시험 등의 기계적 특성평가와 화학성분 검사 및 마크로, 마이크로 조직검

사를 포함한다. 비파괴 검사방법 중 하나인 초음파 탐상법은 초음파 발생에 의해서 결

함의 정확한 위치 및 상당한 두께의 미세한 결함도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풍력터

빈용 소재 부품에 주로 적용된다.

 

2-2. 풍력터빈 주요 부품의 구조와 제조공정 

풍력터빈은 세 개의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고 전기발생량은 블레이드의 회전면적에 비

례한다. 터빈의 수명은 약 20∼25년, 신뢰성은 약 99%이고, 가장 큰 블레이드는 5-6MW

용으로 길이가 60미터 이상이다. 

블레이드용 복합재료는 유리섬유와 저수축성 및 내피로 특성이 우수한 열경화성 에폭

시수지를 주로 사용하고, 성능향상 및 경량화 등의 목적으로 탄소섬유(carbon fiber)를 

채용하고 있으나 가격대비 성능향상에 대한 평가가 아직 미흡하다. 접착제는 에폭시수

지와 결합력이 우수한 에폭시 계열 접착제를, 샌드위치 재료는 발사우드(Balsa wood) 혹

은 항공용 우레탄폼(urethane foam)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2>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구조와 제조공법

블레이드의 길이가 60미터를 넘으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에서는 휨이 발생하기 때문

에 블레이드의 경량화, 고 강성화가 요구된다. 최근 Vestas, Gamesa, GE 등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프리프레그 성형방법으로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주

로 사용하는 진공함침 성형은 유리섬유의 고기능화와 가요성 대책으로 경량화를 진행하

고 있다. 대표적인 블레이드의 구조와 제조공법을 <그림 2-2>에 예시하였고, 향후 블레



q 중소기업 기술멘토링(공동기술) 5

  

                             ReSEAT 프로그램(http://www.reseat.re.kr)

이드는 질량비에 대해 더 강한 재료, 정적 및 동적하중을 감당하는 구조물 설계기술과 

경험적 노하우 등을 포함한 복합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로터 회전축은 블레이드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증속장치에 전달하는 부품으로서 풍력터

빈의 설계수명만큼 건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초기 제작 시 원소재의 선정부터 최종

제품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요로 한다. 로터 허브와 프레임은 로터 블레이드에 작용

되는 힘을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모듈/부품으로 용접법이 아닌 주조법으로 제조한다. 

<그림 2-3>

<그림 2-3> 풍력터빈 로터 회전축과 허브 프레임

타워는 블레이드, 허브, 기어박스, 발전기 등 중요부품이 모두 조립된 나셀을 지지하고, 

바람에 의해 받는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로서, 중대형은 대부분 강철 튜브구조로 일정

한 길이의 모듈로 제작하여 각 끝 부분에 플렌지와 볼트로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한다. 

원통형상의 타워 내부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나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나셀 내부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상의 전력계통과 연

결하기 위한 전력선들을 지지하는 케이블트레이(cable tray)가 설치된다. 타워는 풍력터

빈가격의 20∼25%정도를 차지하고 가격경쟁력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4> 풍력터빈의 주요 베어링

풍력터빈의 동력전달계통에 있는 주축베어링은 축 방향 하중과 반경방향의 하중을 수

용하고 축과 지지대의 변형에서 오는 정렬오차를 감당해야 하므로 고강성과 내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강성이 클수록 기어박스의 수명은 유리하나 내력을 증가시켜 파손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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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베어링은 변화하는 풍력에 대응해 능동적 제어를 통해 날개의 경사각을 조절하여 

최적의 출력을 발생하여야 하므로 정밀 성형공정 및 가공기술이 필수적이다. 요 베어링

은 고정된 타워와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나셀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어타입의 

핵심부품으로, 요 오차 설계, 성형 정밀도, 조직 균일성, 정밀 기어가공기술과 고주파 열

처리와 같은 표면 경화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림 2-4>

3. 풍력발전 시스템 및 부품 제조 산업 동향

 

3-1. 세계 풍력 에너지 시장동향 

육상 풍력발전은 2012년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 추세이고, 해상 풍력발전은 고정식에서

는 2015년부터 2020년에 걸쳐 유럽이 시장을 이끌고, 2020년 이후는 아시아와 미국이 시

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유식은 국가 차원의 실증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

고 있어 2020년 이후 고정식 설치 여건이 부족한 지역부터 실용 발전기의 도입이 예상

된다.

미국은 2012년까지 반짝 수요로 시장이 계속 확대되다가 최근 PTC(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정책의 지속 지원이 불투명하고, 세일가스에 의한 저렴한 에너지 

확보에 의해 장기적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육상의 적지가 적

어 육상 풍력발전은 2015년을 정점으로 축소되고 해상 풍력발전은 영국 및 독일의 주도

하에 점차 확대되어 2020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2011년부터 계통연계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정부가 허가해 주는 방

침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정체되다가 중국 정부의 산업 진흥과 에너지 자급률 제고에 

힘입어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가 36엔으로 설정되어 육상 풍력발전의 수요가 표면화되고, 해상 풍력발전의 실증

이 진행되고 있어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3-2. 세계 풍력발전 제조 산업 동향 

세계 및 국내 풍력발전 시스템과 부품 공급업체 현황을 <표 3-1>에 제시하였다. 세계 

주요 풍력 에너지회사는 GE 에너지(미국), Vestas(덴마크), Goldwind(중국), Enercon(미

국), Siemens(독일), Nordex(미국), Gamesa(스페인) 및 Suzlon(인디아) 등이 있고, 핵심부

품은 LM(블레이드), ABB(발전기), Rexroth(증속기), SKF(베어링) 등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

다. 국내 풍력 시스템 회사는 많은 대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는 두산중공업, 효성, 

유니슨, 한진산업 등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품업체도 CS윈드, 동국 S&C, 휴먼 컴퍼지

트 등만이 풍력 핵심부품 생산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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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외 풍력 산업 참여 업체 현황

풍력터빈의 대형화에 의한 설치 대수의 감소와 풍력터빈 시스템 제조업체가 사내 내부 

제작을 확대하고, 기어리스 설계에 의한 기어와 베어링 부품의 수요 감소 등으로 부품 

시장의 확대는 풍력발전 시장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 등을 수납하는 나셀, 

로터는 풍력터빈 시스템 제조업체가 내부 제작하지만 나셀 안의 부품인 발전기, 컨버터, 

베어링 등은 외부 조달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본계 소재 및 부품 메이커가 세계 시장에

서 약진하고 있다. 

블레이드도 대형화 개발 추세에 있다.<그림 1-1> 유럽에서는 6∼7MW기종이 상용화되

고 10MW급 블레이드도 개발되고 있다. 발전기는 중국 업체의 유도발전기가 당분간 점

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동기발전기는 간단한 구조로 신뢰성이 높고 출력 역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Vestas, GE, Siemens의 주도로 점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코일식은 대형으로 무겁고, 영구자석식은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지만 희토류 원소 가격 

폭등도 있어 비용 축소가 큰 과제이다. 

베어링은 신설 풍력 발전의 주축용, 증속기용, 발전기용, 선회용으로 사용되고  대부분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조달한다. 베어링은 풍력터빈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

아 1기당 사용 수량이 감소하고 있고, 해상 풍력발전의 대형화에 따라 장수명성이 중시

되고 베어링도 대형화되고 있다. 제이텍트, NTN, 일본정공 등 일본 업체가 높은 제조 

품질을 바탕으로 약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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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풍력발전 시스템 및 부품 제조 산업 현황

국내 풍력발전 시스템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겨냥하여 

두산중공업, 효성,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진입

하였으나 2016년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축소 및 지연을 기점으로 <표 3-2>에 보이

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이 풍력 부문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 유니슨은 최근 저 풍

속 풍력발전기를 공개하였고, 한진산업은 2.5MW 풍력발전기의 설계인증을 거쳐 사업화

를 진행하고 있고, 중대형 풍력 시스템 분야는 두산중공업과 효성만이 국가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3-2> 국내 풍력발전 시스템 업체 현황

국내 풍력터빈 부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체 현황은 <표 3-1>과 같다. 국내 해상

풍력 개발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면서 국내 부품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의 타워, 터빈 축, 베어링 제조업체는 외국의 유수업체와 밸류 체인을 

구성하면서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지만 그 외 풍력터빈 부품 제조업체는 활로를 찾

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건설, 토목, 소재 분야에 강세인 반면 핵심부품과 시

스템에서는 취약한 특징에 기인한다. 

<표 3-3> 국내 풍력 핵심부품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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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터빈 핵심부품 제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기업을 <표 3-3>에 예시하였

다. 그 중 휴먼 컴퍼지트가 로터블레이드를, 태웅, 현진소재 등이 단조부품과 주축을, CS 

윈드, 동국S&C는 중대형 풍력타워를 생산하여 해외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다. 베어링은 

신라정밀이, 전력변환장치는 플라스포가 참여하고, 발전기는 현대중공업, 효성이, 기어박

스는 두산중공업, 효성, 우림기계가 생산 공급하고, 기어박스 부품은 삼영엠텍, 마이스코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요 시스템 및 피치시스템은 태웅, 용현BM이, 하부 구조물은 삼강 

엠엔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블레이드 선두 제조사였든 KM사는 주 고객사인 삼성과 현대가 풍력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법정관리 상태에 진입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동안 풍

력블레이드의 설계, 제조 및 인증기술과 개발경험을 축적한 휴먼 컴퍼지트는 2MW, 

3MW 및 5MW급 풍력 블레이드를 제작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중대형 풍력터빈용 블레

이드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워는 풍력터빈을 지상 및 해저지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제조업체는 CS윈드를 

선두로 KEPCO E&C,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진출 하였다. 해

상풍력타워의 하부구조물인 지지대는 해저 면에 기둥 세 개를 박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 풍력 타워를 똑바로 세우는 기능을 가지며, 선도 업체인 애드백트는 3MW급 해

상풍력 터빈을 탑재한 트라이포트 석션 버켓 지지구조물을 공급하고 있다. 

CS 윈드는 베트남 법인을 통해 인도, 동남아, 미국에 타워를 공급하고 최근 영국의 

WTS(Wind Tower Scotland)를 인수해 영국 타워 시장의 50% 점유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

다. 동국S&C는 포항에 위치해 원재료 조달 및 해상운송이 용이하고, 물류비용의 경쟁우

위를 바탕으로 일본, 미국 서부 및 남부 지역에 풍력발전 타워 매출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스페코는 멕시코에 풍력발전용 타워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타워를 생

산 판매하고 있다. 

태웅과 현진소재는 부산 녹산공단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조선소에 조선기자재를 납품

하며 단조 기술력을 축적하였고 유럽 풍력산업 활황에 힘입어 풍력발전용 단조부품인 

주축, 타워 플랜지 등을 공급하고 있다. 태웅은 로터회전축용 단조부품을 생산할 수 있

는 15,000톤 프레스 등 중대형 로터회전축 생산능력을 갖추고 지멘스의 3MW급과 GE의 

4MW급 회전축을 포함하여 세계 풍력발전용 로터회전축 수요의 약 15%를 공급하고 있

으며, 현진소재도 풍력발전용 주축 등 단조부품을 생산해 세계 전문 풍력업체에 납품하

고 있다. 

신라정밀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베어링 제조사다. 베어링은 샤프트와 발전기 사이

에 위치해 풍력터빈이 무리 없이 작동하는데 기여하는 핵심 부품이다. 

포메탈은 풍력발전기의 핵심부품인 요(YAW) 및 피치 기어박스의 부품과 블레이드 링 

단조품을 생산 공급하고, 우림기계는 풍력발전기용 증속기 부품과 YAW 감속기를 개발

하고 있다. 삼영엠텍은 기어박스에 들어가는 가속부품인 주강품 플래닛 케리어를 생산

하고, 삼강엠앤티는 해상용 풍력발전기의 지지장치와 하부구조물 부품인 자켓을 생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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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풍력발전 시스템사업에서는 철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풍력발전의 핵심 부품인 

증속기(gearbox)와 발전기(generator) 부문에서 검증된 설계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고, LS전선은 풍력발전용 전선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고, LS엠트론은 풍력발전설

비용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울트라커패시터를 개발하고, 서암기계는 풍력발전기용 

기어를 일본에 판매하고 있다. 

GS E&R은 발전소 플랜트 건설 전문회사로 발전단지 외에도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소

를 공급한다. 제주 행원풍력단지를 2000년부터 12년간 개발했으며 최근엔 경북 영양에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마무리했다. 1700억 원이 투자된 영양풍력은 연간 134GWh를 

발전하여 2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규모는 98MW의 강원풍력, 

61.5MW의 악시오나에 이어 국내 3위인 59.4MW를 기록하였다. 

 

4. 풍력 제조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언

 

4-1. 풍력 제조 산업의 핵심 이슈

풍력시장은 Vestas, Siemens, GE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Goldwind 등 중국기업들이 대 

규모 자국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상용화하고 있는 주요 기

종은 육상풍력이 2∼3MW, 해상풍력이 3∼4MW급이며, 최근에는 6MW 이상의 대형 풍력

터빈이 도입되고 있다. 

세계 해상풍력은 2014년 누적설치용량 8.8GW로 풍력 전체 370GW의 2.4%에 불과하지

만 최근 해상풍력의 설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육상풍력

이 18.2%, 해상풍력이 33.4%이며, 영국이 4.5GW로 전 세계 해상풍력의 51.3%를 차지하

고 있다. 

국내 풍력분야 기술수준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비해 83% 수준으로 2년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해 수출 시장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다. 국내 

풍력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트랙레코드와 원천기술의 부족 때문이다. 정

부가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을 구축하여 실증과 인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제입찰 자격 

획득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수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육상풍력터빈의 경우 2∼3MW급은 개발과 인증을 완료하고 트랙레코드를 확보한 

상황이고, 해상풍력터빈은 국내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였다가 최근 사업자

체를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마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풍력시스템은 자체개발, 

라이선스 도입, M&A 등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해외입찰의 일반적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트랙레코드에 미달하여 일부 기업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

면하고 있다. 

풍력산업은 대용량화와 해상풍력발전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터빈시스템과 부품산업

의 수직계열화로 성장하고, 자국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통해 수출로 확대 가능

하다. 따라서 풍력설비산업은 국내 중공업 분야의 가치사슬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블레

이드,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내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송배전분야 및 전력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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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통제하는 국가 계획경제 체제로 육성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4-2. 풍력 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언

국내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풍력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분야 및 신 

성장 동력산업분야로 지정하고, 정부와 한전의 주도로 송전계통, 풍력단지조성을 추진하

고, 풍력산업 발전의 명확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블레이드, 기어박스 등 핵심부품의 전문 업체를 육성하고, 풍력발전

분야 고급 설계, 제조, 정비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풍력발전분야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의 실현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내 발전기시스템 제조 산업을 활성화시켜 관련부품 제조 산업이 동반 성장하

고, 이미 개발된 해상풍력기종을 챔피언 기종으로 만드는데 부품업계와 개발업계가 협

력하도록 선도하여야 한다. 특히 해상 풍력설비는 육상과는 달리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

려가 높기 때문에 풍력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의 풍력발전 촉진 제도를 

강화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풍력발전기 개발을 통해 국내 풍력산업을 촉진하고,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풍력발전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지역 수용성 제고로 성공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해상풍력산업의 핵심으로 예상되는 부유식 풍력발전은 해저에 설치한 케이블과 

앵커로 부유체를 바다 위에 띄우고 그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설비로서, 부유식 풍

력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영국, 일본과 협력하여 국내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플랜트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풍력부품의 경우 타워, 단조부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으나, 블레이드, 

기어박스, 발전기, 인버터 등 핵심부품은 해외 수출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향후 

터빈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더 강한 재료, 진보한 그리드 연계기술, 전력의 질과 통제

기술, 표준화와 인증, 바람이 적을 때 작동하는 터빈의 개발, 기어박스처럼 주요 구성부

품의 피로저항 개선, 공기역학적 개선 모델, 에너지 저장기술, 먼 바다에 건설 등에 관

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해상풍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국산화하고 시스템 설계 능력

을 제고하도록 육성지원이 필요하다. 블레이드와 증속기 등 핵심부품은 국내 기업이 제

조기술을 확보하도록 육성하고, 부유식 풍력 등 신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은 하부구조물과 계통 연계비용 등 사업비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2배 이

상 소요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FIT 등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다시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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